


내가 교회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큰 것, 많은 것,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마음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울타리를 두르고

지는 것이 싫어 아이들에게 이기기를 주문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권력이어서 은근히 믿음을 내세웁니다 

외로움을 타는 건 그렇게도 주님과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구원이 되기를 세상은 꿈꾸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는 깨끗한 그릇을 고대하는데

주여, 어찌 하오리까

내가 교회임을 잊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 여겨 보는데

나는 너그럽지 않고 

시간과 돈을 주는데 인색하며

사람들의 다름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통제를 가하고 

기득권을 휘두르고 싶어합니다

주여, 어찌 하오리까

그때마다 나를 스치는 주님의 눈길

나를 어찌해야 할지 주님이 고민하실 것을

오늘 나는 슬퍼합니다

나로 인한

주님의 번뇌를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가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소서

정영선권사 (온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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